
▲▲명명실실상상부부한한 대대한한민민국국 대대표표 마마라라톤톤 대대회회로로
자자리리매매김김
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난 2012년 국

제육상경기연맹(IAAF)으로부터‘국제공인 코
스’로 인증 받은 이후 7년차에 접어들며 명실
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
김했다.�
국내 6개 메이저 대회 중 후발주자로 시작한

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경
신되는 좋은 기록과 매년 1만 명이상의 참여자
가 함께하고 있다.�
올해에는 국내·외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1

만여명의 인원이 풀코스,�하프,�10km,�5km�총
4개의 종목에 참여한다.�

▲▲22001188��새새만만금금국국제제마마라라톤톤대대회회 손손님님맞맞이이 준준
비비 이이상상 무무!!��
군산시는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친절,�질

서,�청결 시민문화운동을 펼쳐 성숙된 시민의
식을 함양하고 대외적 홍보를 통해 시민일체
감을 조성한다.�또한 시에서는 유관기관과의
실무회의,�각 관과소와 진행한 추진상황보고회
등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방
문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최
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�

△군산 찾는 방문객에 감동 선사
군산시는 4월의 아름다운 벚꽃의 향연과 마

라톤,�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스포츠관광 마
케팅을 통해 국내·외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
을 홍보하고,�아름다운 근대역사문화의 도시,
식도락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국제대회
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하고 있으며,�2018�새만
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선수단
과 가족,�경기관람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군
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깨끗한 가로환경,
안전한 숙식제공 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

보이고 있다.�
시는 월명종합경기장,�금강변 등 주경기장 도

색 및 시설상태 등 대회 준비사항을 일일이 점
검하고,�간선도로 및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
일제정비,�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
시미관을 조성했으며,�
관내 783개소의 공중·식품 위생업소에 대한

위생수준 향상과 선진화된 접객질서 확립을
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만족 접객문
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대상으
로 친절 교육을 실시해왔다.�

△응급의료체계 구축 만전
시는 군산지방경찰서,�소방재난본부,�민간의

료봉사단 등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이번 대회
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
있다.�
보건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 110여명

의 구간별 의료 인력과 이동진료 차량을 비롯
한 구급차량 18대,�의료지원을 위한 의료약품
등을 사전에 확보했으며,�경찰서,�소방서 등
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만약의 사태
를 대비하여 완벽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
다.�

△시민들의 동참
새만금마라톤을 치르는 데 있어 가장 큰 도

움을 주는 것은 단연 군산의 시민들이다.�
1,0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라톤

대회의 성료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으며,
수많은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은 자발적인
환경정비에 나서 군산을 찾는 마라토너와
관광객들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
에 힘썼다.�
또한 마라톤 진행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

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성숙된 시민의
식은 국제대회의 성공 밑거름이었다.�

▲▲역역사사와와 문문화화의의 정정취취를를 느느낄낄 수수 있있는는 마마라라
톤톤 코코스스
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코스는 새롭게

성장하고 있는 군산의 신도시권과 근대역사문
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을 지나 금강을 중심
으로 형성된 금강하굿둑,�철새조망대,�나포십
자들녘을 돌아 월명종합경기장으로 되돌아오
는 코스다.�
올해 강변로의 코스 변경을 통해 최적의 코

스로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들에게 많은 호

응을 받아 왔으며 시에서는 올해도 대회 코스
구간의 정비를 통해 마라토너들에게 좋은 환
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�
또한 코스는 군산의 유명 관광지들을 경유하

여 하나의 관광코스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
도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달릴 수
있으며,�역사와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
레이스를 편안하게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
으로 보인다.

/군산=김판곤기자

2018�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16기획
2018년 3월 23일 금요일

■내달8일팡파르…군산시,�막바지준비에총력

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8일 막을 올리며 군산
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힘찬 출발의 닻을 올렸다.�
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산시체육회,�전북육상경기연맹 관계자 등은

2018�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
고 있다.�

역사·문화즐기며

벚꽃길을달려보자

▶코스에서만나는명소들

△경암동 철길
옛 군산역에서 조촌동 페이퍼코리아

까지 원자재 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
1944년 개통된 후 2008년 6월까지 화물
열차가 다녔으며 이곳 마을 이름을 따
서 경암선으로 불린다.�

△금강하구 일원
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비마다 감

싸 안고 흐르다 활짝 펼쳐놓은 것 같은
금강하구는 갈대숲과 어우러져 국내 최
대의 철새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다.

△철새조망대
전국 최초이자 국내 최고의 매머드급

360도 회전식 조망센터로 금강일대의
철새를 쉽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.�

△채만식문학관
일제 강점기의 세태를 풍자한‘탁류’

의 작가 백릉 채만식 선생을 만날 수
있는 곳이다.�실제로 재현된 채만식 선
생의 행동과 목소리를 경험하고,�소설
속의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 선생의 치
열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.

채만식문학관


